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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활발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광

고계도 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광고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대외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고시장은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산업의 성장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

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들을 제거하고 선진화된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면, 광고시장의 성장은 물

론,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

께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내수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정부도 앞장서서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

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

런 의미에서 침체되어 있는 광고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언론과 미디어의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힘써나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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